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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1 15:15:57  

11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찬 간담회 참석

시의 인프라 관련 정책 방향 및 건설업계 지원 방안 밝혀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11일 건협 서울시회의 초청 강연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1억원짜리를 6000만∼7000만원에 맡기는 데 공사가 제대로 되겠나. 결국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잇딴 부실시공

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비가 문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11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

한 강연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시 안전한 기반시설 건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본부장은 “최근 건설업계에서 가장 얘기가 많은 건 결국

부실공사”라며 “이를 중심으로 주변의 연결성을 따져보면 설계, 감리, 시공 등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계는 구조기술사와 설계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은 탓이 크고, 감리의 경우 샵드로잉(Shop Drawingㆍ시공상세

도)에 대한 전문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본부장은 시공 부문에서 적정공사비 미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산정이 1970년대 표준품

셈, 2004년 실적공사비, 2015년 표준시장단가 등 도입으로 꾸준히 제도가 바뀌어져 왔음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원가 대비 82％ 수준인데, 여기서 낙찰률을 감안하면 67％ 수준으로 떨어진다. 결국은 부실시공을 하라는

얘기”라며 “건설업계는 서울시를 잘 활용해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개선을 이뤄가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을 늘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표준시장단가를 논의할 때도 건설업계

실무진인 협회 회원사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원흉 중의 하나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선 서울시도 엄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공공사에는 하도급 지킴이 시행 등으로 불법 하도급이 없지만,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지

속적으로 단속ㆍ적발해 건전ㆍ성실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상 중인 제도 개선의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핵심 공종의 직접시공 확대, 원도급사의 하도급 비율 강화, 시공 전 건설사의 도면 검토 의무화, 건

설현장에서 CCTV 확대 등을 논의ㆍ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가 아닌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강연회에 참석한 건협 서울시회 대표회원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한편 이 자리에는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을 비롯해 협회 대표회원 100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회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회 등에 건설업계 실상을 알리고 SOC 투자 확대,

적정공사비 확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서울시 인프라 정책 방향과 건설업계 지원

방안이 회원사들의 경영전략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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